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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동향 분석
분기 건설경기 전망-3/4 -

건설동향연구반CERIK

요 약< >
한국 경제가 월 중순 현재 지표상으로는 경기의 저점- 6
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말까지는 불황,
국면은 벗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분기에는 공공 토목공사 발주 및 아파트 신축 증가- 2/4

등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큰 폭의 수주

증가율을 보이면서 건설경기 또한 활황세를 보였음.
공공 부문에서의 조기 발주로 인한 공사 물량의 소진-
등에 기인하여 분기부터는 건설경기가 다소 하락세3/4
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강하게 예상되고 민간 토목부문,
에서도 경기가 불황의 저점에서 벗어나면서 엔고로 인

해 촉발되는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설, , ,
비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건설경기가 나쁘지 않,
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경기에 관한 실사-
조사에 의하면 건설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지표가,
분기의 실적은 인데 비하여 분기에 대한 전2/4 77.5 3/4

망은 로 나타나 분기에 비하여 분기에 건설122.5 2/4 3/4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악화되었던 건설업계의 자금 사정은 개선될 기미를 보-
이지 않고 있고 업체수 증가에 따른 수주 경쟁의 심,
화와 더불어 건설업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켜 금년에,
는 건설업 사상 최고의 부도율을 기록한 작년보다도

많은 수 의 건설업체가 부도에 이를 비관적인 전망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건설업체가 기업공개 상장법인- ,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증

가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분기 동안 증권시장을, 3/4
통하여 건설업체가 조달할 자금의 규모는 조 억1 3,500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상반기에는 계속된 우천으로 자재의 수급에는 큰 이상-
이 발생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대부분의 건자재는,
수급 안정을 보일 것으로 관측됨 다만 골재는 채취. ,
허가가 지연되거나 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시기에는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하향 안정과는 달리 부동산 건-
설경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속적으로 호전될

전망인데 수도권 주변 지역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한 것이 주택 건설경기 회복의 호재로 작용하

고 있음.
해외건설 수주 호조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국내업체가-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올해 수주액 목표인 억 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수120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해외건설의 특징은 과거의 전통.
적인 도급 방식의 수주에서 개발형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건설업체 동향을 보면 일반건설업은 업체수가 줄어드-
는 추세인데 비하여 전문건설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월말 현재 일반 건설업체 수는 개 사로 작. 5 3,527
년 말에 비하여 개 사나 줄어든데 비하여 전문건설16
업은 월말 현재 만 개 사로 작년 말보다 무려4 1 9,043
개 사나 늘어났음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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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제 및 건설경기

국내경기 저점 벗어나고 있어

지난 년 여 간 불황의 그늘에서 허덕이던 한국 경제가 월 중순 현재 지표상으로는 경기의 저점을- 2 6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체감경기에서도 다소간의 회복을 전망하는 기업이 늘,
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경기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확신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현재. ,
의 불황 국면이 분기 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지만 연말까지는 불황 국면은 벗3/4
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외쳐왔던 사회 전반적인 경영구조 개선의 기치하에 고질적인 고- 2/4
비용 구조가 조금씩이나마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고금.
리는 최근 들어 실세금리가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일부 성급한 금융전문가들은 한자리, ‘
숫자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불황 국면으로 인하여 대부분 기업에서는 임금’ .
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을 무쟁의 조정으로 타결하는 혜택을 입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기 불황을.
가속화시켰던 먹구름이 점차 가시면서 곳곳에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분기에는 좀, 3/4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월 수출이 작은 규모나마 연속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수입은 모처럼 감소세를 보였- 4, 5
는데 수출 증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기대하지 못했던 엔, .
고는 우리 수출제품의 가 경합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와 한국의 수출 증가, 60%
회복세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회복 조짐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
하다는 점에서 속단은 금물이다 그 이유는 본격적인 경기 활황으로 이어지기에는 경제의 효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번의 침체기를 구조적 혹은 복합 불황이. ‘ ’, ‘ ’
라고 부르는 이유는 경기순환론적 침체라기보다는 경쟁력의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 없이는 반짝 경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 .

분기 건설수주 공공은 부진 민간은 호조3/4 : ,

지난 상반기까지의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 토목공사 발주 및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아파트 신축-
증가 등에 힘입어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공공 부문의 경우 토목 공종에서 호조를 보.
였는데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대구지하철 발전시설 등이 주요인이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표준건, , .․
축비 인상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경기 회복 조짐에 편승하여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재개발 및 재건축도 크게 호조를 보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국내의 여타 부문과는 달리 건설.
경기는 일찍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다 특히 분기에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공공 토목의 경우 국. 2/4
도 철도 교량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환경 관련 시설 공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수주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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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신장세를 보였고 반면에 건축공사는 주거용의 계절적 부진 요인으로 인해 다소 감소세를 보,
였다 민간 부문에서는 서울지역의 주거용 건축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업무용 빌딩의 활발한 발주. ,
로 인하여 수주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분기에는 공공 토목공사 발주 및 아파트 신축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 2/4
여 콘 폭의 수주 증가율을 보이면서 건설경기 또한 활황세를 보였다 반면 분기부터는 공공 부. 3/4
문에서의 조기 발주로 인한 공사 물량의 소진 등에 기인하여 다소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전망되

기도 한다 이는 건설 수주에서 공공 부문의 비중이 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 전망. 40%
인 것이다 현재 하반기 공공 부문의 주요 공사로 꼽히고 있는 것은 부실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 ,
는 경부고속철도의 추가 발주 경원선 경의선 등의 복선전철화 울산의 대규모 산업연구단지 조성, , , ,
서남권 산업철도 건설 고속도로 확장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에 따른 경기장 건설 의정부 대규모, , ,
아파트단지 건설 등이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강하게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민간 토목부문에서- .
도 경기가 불황의 저점에서 벗어나면서 엔고로 인해 촉발되는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 ,
설비 투자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연말의 대선일정은 수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되어 건설 경기가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만만치 않다, .

업계 실무자들은 분기 건설 경기에 낙관적 전망3/4

이같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레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경기에 관한 실사조사에 의해서.
이를 알 수 있다.

지난 분기에 대비한 분기의 전반적인 건설경기에 대하여 좋았다고 응답한 업체가 나- 1/4 2/4 12.5%,
빳다고 응답한 업체가 였다 반면 분기에 대비한 분기의 건설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35.0% . , 2/4 3/4
응답한 업체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에 이른다 이를 건설경기에 대한 종합12.5%, 35.0% .
적인 판단지표인 건설경기 로 나타내면 분기의 실적은 인데 비하여 분기에 대한 전망BSI 2/4 77.5 3/4
은 로 나타나 분기에 비하여 분기에 건설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어느 정122.5 2/4 3/4
도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란 평균을 으로 하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나빠질(BSI 100 ,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다 커지고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적100 ,
을 경우에는 보다 작아진다 분기에는 불안한 정국과 더불어 한보사태등 전반적으로 경기불100 ). 1/4
안 요소가 많았던 반면 분기에는 공공공사의 조기발주와 표준건축비의 인상 등 호재가 있어 사, 2/4
실상 분기 후반부터 이미 건설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4 .
분기에 비하여 분기의 건설경기가 나빴다는 평가는 여러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 주택경기가1/4 2/4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과 오는 월에 있을 대선으로 인한 분기에 거는 과도한 기대에 대한 반작1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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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건설경기 종합< 1> ( )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 물량의 확보 자금 사정 현장인력 수급 및 자재 수급도 전반- , ,
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사물량 확보 측면에서는 지난 분기의 실적이. 2/4 1/4
분기와 비교하여 다소 좋았다고 응답 한 반면 분기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BSI 102.5) , 3/4

하였다 분기동안 업계의 자금 사정은 매우 경색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사(BSI 125.0) . 2/4 (BSI 72.5).
물량의 확보가 순조로워지면서 자금 사정도 상당히 개선되리라는 전망이다 분기에(BSI 122.5). 1/4
비하여 분기에는 실질적으로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현장의 인력 수급은 원활하지 않2/4
았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재 수급은 월에 있었던 우천으로 인하여 많이 부족하지는 않(BSI 85.0) 5
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공사 물량이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나아짐에 따라 인(BSI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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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자재 수급은 분기에도 분기보다 많이 나아지지는 않고 소폭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3/4 2/4
다 인력 수급 자재 수급( BSI 110.0, BSI 115.0).

표 건설경기 실적 및 전망에 대한 업계 실무자의 의견 조사< 1>
기준( =100)

공사물량확보 자 금 사 정 현장인력수급 자 재 수 급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실 적 전 망

102.5 125.0 72.5 122.5 85.0 110.0 95.0 115.0
주 실적은 분기에 대비한 분기의 실적: 1/4 2/4 .

전망은 분기에 대비한 분기의 전망2/4 3/4 .

건설금융 및 부도

자금난 악화로 신규업체 경영압박 가중

연초에 발생한 한보 및 삼미의 부도 사태가 진정되었고 국내 경기 또한 최저점을 지나 이제부터- ,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악화되었던 건설업계의 자금 사정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금 사정의 악화는 업체수 증가에 따른 수주 경쟁의 심화와더불어 건.
설업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켜 금년에는 건설업 사상 최고의 부도율을 기록한 작년보다도 많은 수,
의 건설업체가 부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초래하는 추석이 포함된 분기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4 .

지난 월 일 현재 부도에 이른 일반건설업체의 수는 개사로 이는 건설업 사상 최고의 부도율- 6 15 , 98 ,
을 기록한 년의 같은 기간에 발생한 부도업체의 수와 일치한다 더욱이 지난 월 이후부터는 부96 . 4
도 업체의 수가 전년 동기의 발생 건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자금난 및 경영난

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특히 부도에 이른 일반건설업체 중에서 년 이후에 설립되어 년을 채 넘. , 95 2
기지 못한 업체가 전체 부도업체의 에 이르는 개사에 달해 업체수 증가에 따른 수주난으로37.8% 37
인한 신규 업체의 경영난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부도에 이른 일반건설업체 개사의 보유 면허별 분포를 살펴보면 개사를 제외한 개사가 건축- 98 , 3 95
공사업과 관련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의 에 이른다 또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96.9% . , ․ ․
과 대 광역시에 소재한 일반건설업체의 부도 비중은 지방보다 현저하게 높은 에 이르러 최5 70.4% ,
근 건설업계의 부도 사태가 지역 간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분기까지 급증했던 건설업계. 2/4
의 부도 사태는 무엇보다도 주택경기의 침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택경기의 회복,
이 영향을 미칠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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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도업체 수 및 증감률< 2>

직접금융 자금 조달 지속적 증가 전망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분기 동안에 총- , 1/4 9,781
억원의 자금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의 억원에 비하여. 6,933

가 증가한 규모이지만 전년 같은 기간의 조 억원에 비하여 가 감소한 수준이다41.1% , 1 5,701 60.5% .
항목별로는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이 억원에 이르러 전체의 를 차지하였고9,396 96.1% ,
기업 공개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억원인 반면 상장법인 또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이 조달385 ,
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최근 회사채 발행 형태의 직접금융에 대한 건설업체의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데 이- ,
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기채조정 협의에 따라 발행 물량이.
제한되어 온 건설업체의 회사체 발행 규모의 한도가 월부터 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월부터는6 10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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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발행물량조정제도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건설업체가.
기업공개 상장법인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
분기 동안 증권시장을 통하여 건설업체가 조달할 자금의 규모는 조 억원에 이를 것으로3/4 1 3,500

전망된다.

보증 및 융자 작년 수준 유지 전망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원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분기 보증 및 융자 실적은 각각 조- 1/4 4
억원과 조 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기에 비하여 분기와 분기에 감소 추이4,633 1 1,086 . 1/4 3/4

를 나타내는 보증 실적의 경우 지난 분기는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각각 와, 1/4 44.2%
가 감소하였다 반면 특별한 계절성을 보이지 않는 융자 실적은 전분기의 조 억원에 비15.6% . , 1 4,078

하여 억원이 저조하지만 전년 동기와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면3,000 , . ,
서 건설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기의 보증 및 융자실적은 각각 전년과 비슷한 조원과 조3/4 5 1

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2,000 .

건설자재

우천으로 자재공급난 우려 해소

시멘트철근 등 건설자재는 정부발주공사의 상반기 조기착공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크게 증가하- ․
였으며 또한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등과 같은 공급 측면의 제약요인까지 겹쳐 월 초순까지만 하더, 5
라도 공급 부족이 크게 우려되었다 그러나 월 중순 이후 계속된 우천으로 인하여 자재 재고량이. 5
증가됨에 따라 자재의 수급에는 큰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재업계는 최근 판매량의 감.
소와 더불어 재고량의 증가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멘트는 지난 월부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고량이 급격히 소진되어 월 초에는 만 톤 수준까- 3 , 5 70
지 감소하였다 이는 소비자유통기지에 사장된 재고분 만 톤을 제외할 때 거의 바닥이 난 수준. 50 ,
이었으나 월 이후로는 비교적 안정된 수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6 .

레미콘은 지난 월까지는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월부터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철근도 재- 4 , 5 ,
고량이 지난 월 말에는 만톤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마 공사 성수기인 월 들어서는 철근 판매량4 24 , 5
이 전월 대비 가 감소함에 따라 재고량은 오히려 만톤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 27 .

이와 같이 건자재의 수요가 월 중순 이후 감소하는 현상은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신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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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투자가 저조해진 탓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예년과는 달리 잦은 우천으로 인하여,
수요의 감소 폭이 컷기 때무으로 판단된다.

예상보다 높은 자재소비 증가

금년 초에 예측된 바에 의하면 주요 건설 자재시장은 미만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는 경향- 3%
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년 상반기의 건자재 수급 실적을 살펴보면 건설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 97 ,
고 대부분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으로 우선 최근 고강도고품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 공사 연- ․
면적 또는 동일 공사 금액당 투입되는 자재량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감리활동의.
강화 및 성실시공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자재의 투입량이 적정해진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 관련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년대 이후 대량으로 건설된 콘크. , 1980
리트 구조물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속전철지하,․ ․
철공항 등의 대형 건설사업에 건설자재가 대량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
에도 불구하고 자재의 수요 증가를 가져온 원인으로 추정된다.

하반기에도 대부분의 건자재는 수급 안정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금년도에는 장마가 에년- .
보다 빨리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월 이후 자재의 수급 불균형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6
보인다 다만 골재는 채취허가가 지연되거나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 ,
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재별로 살펴보면 우선 시멘트는 분기의 공사 성수기를 맞이하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 3/4
예상되나 장마철의 비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수급 불균, ,
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표 년도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 2> 1997
상반기(P) 하반기(E) 연 간(E)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시멘트 천톤( )
레미콘 천( )㎥
철 근 천톤( )

29,110
59,739
5,155

6.8
5.7
-2.8

33,490
73,011
4,952

2.2
5.4
4.1

62,600
132,750
10,107

4.3
5.5
0.4

주 상반기 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추저한 자료임: .
골재는 자갈의 경우 석산골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공급되는 골재물량이- ․
많아 수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모래의 경우는 공급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 .
히 수도권에서는 동부지역의 추가허가가 지연될 경우 모래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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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전남지역의 바다모래와 육골재의 채취 허가량이 이 달 중에 완료될 것으로 에상되며

남부지방에서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모래 공급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
는 바다모래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채취 허가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상당한 공급 부족 현,
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철근은 하반기에 철강 생산업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재고량이- ,
많아 수급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기타 위생도기타일합판콘크리트파일. ․ ․ ․ ․
흄관 등 대부분의 자재들은 재고량이 충분한 상태이며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경기

주택 가격 하향 안정세 선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폭등했던 아파트 가격은 분기 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2/4 .
월 중의 주택 및 전세 가격 동향을 살펴 보면 주택 가격은 개월만에 그리고 전세 가격은 개5 , 10 , 5
월 만에 각각 전국 평균 및 하락하였다 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계절적 요인에0.1% 0.3% .
따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분기. 3/4
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생활 여건이 비교적 좋고 아직 주택 보급률이 낮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되어 있어서 주택 가격은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적인 수요 초과에 따라 다소 등락이 예상된다 특. , .
히 대선 및 년 주기설 등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잠재하고 있지만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10
려 실업률의 급증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 ,
의 상승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분석되며 단계적인 주택 분양가 자율화의 영향도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건설경기 회복 전망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하향 안정과는 달리 부동산 건설 경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지속-
적으로 호전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봄부터 주택 건설 수주액이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이상 증가하여 지난해 다소 침체되었던 주택 건설경. 10% ,
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분기 동안 분양 실적이 호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감. , 1/4
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분기에도 지속되어 년 월말 현재 아파2/4 , 97 4
트 분양률이 로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62.8% 28.5% .
에 비하여 이상 감소를 기록하였다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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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연초의 주택 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신규분양으로 이동-
하고 생활 형태의 변화와 수도권 주변지역의 생활 여건 향상 등이 맞물려 가격이 이미 상승 조정,
되어 버린 기존 주택보다는 수도권 주변지역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택 건설경

기 회복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계적 주택 분양. ,
가 자율화의 확대 검토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완화 등 주택 건설산업 여건개선과 함께 택지 및, ,
주택 자금 지원 및 분양실적의 호전 등으로 주택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완화되고 있어서 주택 건설

경기는 분기를 거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4 .

중국 해외건설 최고 시장으로 부상,

금년 해외공사 수주 건수 및 금액은 금년 월 말 현재 각각 건 억 만 달러로서 지난해 같- 5 77 , 57 8,621
은 기간의 건 억 만 달러보다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건설 수주호조는 세계 건66 , 49 1,012 17.8% .
설 시장에서 국내업체가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올해 수주액 목표

억 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20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억 만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를 차지하고 있다 아- 40 2,886 69.6% .
시아 지역은 증가율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 증가하여 계속적인 우리나라 해외건설의5.8%
주력시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유럽지역이다 유럽지역은 억 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만 달러의 배에 달. 10 1,975 1,199 84
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은 지난해 억 만 달러에서 올해에는. 6 7,325
억 만 달러에 그쳐 의 감소를 보였다1 1,173 82.6% .

국가별로 세분하여 보면 중국이 전체 수주액의 인 억 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8.8% 10 8,814 .
해 같은 기간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주한 금액이 억 만 달러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3 4,636
액의 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중국이 국내 건설업체들의 주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7%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수주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내 업체들이 아파트 빌딩 등 개발. ,
형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의 해외건설.
수주가 각각 억 만 달러 억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9 1,889 , 9 570 .

그다음으로폴란드 억 만달러 태국 억 만달러 프랑스 억 만달러 필리핀- (4 8,713 ), (3 9,931 ), (3 2,000 ), (2
억 만달러 영국 억 만달러 파키스탄 억 만달러 캐나다 억 만달러 의7,028 ), (1 8,895 ), (1 4,970 ), (1 4,900 )
순으로 나타났다.

표 공종별 해외공사 계약실적 추이< 3>
단위 달러(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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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96. 1. 1. 5. 31～ 97. 1. 1. 5. 3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토 목

도 로

항 만

기 타

1,183,588
203,794
530,429
449,365

1,236,665
404,363
149,828
682,474

4.5
98.4
-71.8
51.9

건 축 1,632,056 2,887,469 76.9
기 계 2,104,136 1,530,386 -24.0
전 기 통 신 77,497 126,999 63.9
용 역 2,842 4,695 65.2
합 계 4,910,119 5,786,214 17.8

자료 해외건설협회:

이는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 공사가 약 절반인 억 만 달러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 28 8,747 ,
은 기간에 비해서 가 증가한 것이다 토목 공사는 억 만 달러를 차지하여 전체 수주액76.9% . 12 3,667
의 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 증가한 것이다 기계 플랜트 공사21.4% 4.5% . ( )
는 억 만 달러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와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15 3,039 63.9% 65.2% .

해외건설 개발형 공사 비중 확대:

해외건설 공사의 특징은 과거의 전통적인 도급 방식의 수주에서 개발형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다 금년 월 말까지의 개발형 공사는 개 업체가 건 억 만 달러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5 5 9 , 13 2,900 ,
이는 전체 해외 공사액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공사별로 살펴보면 주식회사 대우가 중국 상23% .
해에서 대우센터 건립공사 억 만 달러 와 용우성 아파트 건설공사 억 달러 태국에서 아소(5 4,000 ) (2 ),
크 상가사무실 개설공사 억 만 달러 폴란드에서 대우은행 사옥 신축공사 억 만 달러(1 419 ), (1 428 )․
등 건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외에 동아건설이 캐나다에서 크리스탈 스퀘어 개발공사 억4 . (1 4,900
만 달러 주식회사 신한이 북경에서 건국국제아파트 신축공사 억 만 달러 미국에서 시그너힐), (1 300 ),
빌리지 공사 만 달러 현대건설이 상해에서 현대 아파트 신축공사 억 만 달러 주식회사(830 ), (1 330 ),
보성이 캘리포니아 코로나 주택사업 공사 억 만 달러 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모두 아파트 상(1 6,677 ) . ,
업 시설 등 부동산 개발형 공사이지만 앞으로 발전소등 인프라 투자형 개발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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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수시 발급에도 일반건설업은 감소

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주기 예 년마다 회 년마다 회 또는 매년 회 실시 에 관한 규정이 폐지- ( : 3 1 , 2 1 1 )
되고 금년부터는 수시 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건설업체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최근 건설업체 동향을 보면 일반건설업은 업체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하여 전.
문건설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건설업의 금년 월 말 기준 업체 수는 개사. 5 3,527
로 작년 말에 비하여 개사나 줄어든 데 비하여 전문건설업은 월 말 기준의 업체 수가 만16 4 1 9,043
개사로 작년 말의 업체수보다 무려 개사나 늘어났다489 .

이는 년 이후 지난해까지 차에 걸친 건설업 신규면허의 대량 발급 그동안 여업체 증가 을- 89 5 ( 3,000 )
비롯하여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부진 주택 전문업체와 신규업체를 중심으로 한 일반,
건설업의 계속적인 부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반건설업에 대한 신규 참입 욕구가 상대적으로 감

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건설업은 감소 전문건설업은 증가,

면허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건설업의 면허수가 금년- . ,
월말 기준 개인데 지난해 말보다는 개 면허가 줄어든 것이며 지난 월말에 비해서는 개5 4,052 , 5 3 51
면허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면허수에 있어서는 월말 기준 만 개인데 지난해. 4 2 9,151
월말보다는 무려 개 면허가 늘어난 것이며 올 월말에 비해서도 개 면허가 늘어남으로써12 714 3 461

일반건설업 면허는 다소 줄어든 데 비하여 전문건설업 면허수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건설업체 현황< 4>

구분

월별

일 반 건 설 업 전 문 건 설 업

업 체 수 면 허 수 업 체 수 면 허 수

1996. 12. 3,543 - 4,057 - 18,554 - 28,437 -
1997. 3. 3,485 -58 4,001 -56 18,710 156 28,690 253
1997. 5. 3,527 42 4,052 51 19,043 333 29,151 461
주 월 전문건설업 현황은 월말 기준임: 5 4 .
자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

건설업체 수의 변동 증감 요인으로는 먼저 증가요인인 건설업 면허의 신규 발급을 비롯하여 감소- ( )
요인인 면허의 취소실효반납 그리고 건설업체 간의 합병과 양수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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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설업체의 유일한 증가 요인인 신규 면허 발급 현황을 보면 일반건설업에 있어서는 올 1/4
분기 중에 토목건축공사업 건 토목공사업 건 건축공사업 건 모두 건의 신규 면허 발급이9 , 10 , 13 32
이루어졌으며 분기 중 월 일 기준 에는 토건 토목 건축 건 모두 건의 신규 발, 2/4 (6 18 ) 33, 53, 60 146
급이 있었으며 올상반기 중 월 일 기준 일반건설업 면허의 신규 발급은 모두 건이었다 여(6 18 ) 178 .
기에서 면허의 중복 보유 현황으로 인하여 면허 절대 수의 증가는 건설업체 수의 증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전문건설업 면허의 신규 발급은 올 분기 중에 상하수도 공사업등 개 업종에 개의 면- 1/4 19 573
허 발급이 있었으며 월 중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개 업종에 개의 면허발급이 이루어져, 4 21 467
개월 동안 총 개의 면허발급이 이루어졌다4 1,040 .

면허 취소 일반건설업 많고 전문건설업 적어,

이제 건설업체 수의 감소요인 중의 하나인 면허취소 동향을 보면 먼저 일반건설업에 있어서 금년-
분기 중에 토건 토목 건축 등 도합 개 면허가 취소되었고 분기 중에는 토건1/4 29, 7, 27 64 2/4 15,

토목 건축 등 도합 개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올 상반기 중 총 개 면허가 취소된 것이5, 50 70 114
다 이에 비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는 분기 중에 개 면허가 취소된 데 비하여 월 중에는 불과. 1/4 320 4
개의 면허가 취소되었다 다음으로 감소요인 중의 다른 하나인 면허반납 동향은 토건이 분기6 . 1/4
중에 건 분기 중 건 토목은 분기 중 건 분기 중 건 건축은 분기 중 건 분4 , 2/4 5 , 1/4 3 , 2/4 8 , 1/4 10 , 2/4
기중 건의 면허반납이 이루어져 총 건의 면허반납이 있었다 또한 합병은 분기 건 분기16 46 . 1/4 3 , 2/4
건 총 건의 흡수 합병이 있었으며 면허 양수도는 분기 중 건 분기 중 건 총 건의2 , 5 1/4 4 , 2/4 2 , 7․
양수도가 이루어졌다 건설 업체수의 변동요인은 아니지만 법적 신고사항인 상호 변경 영업소재. ,․
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동향을 보면 먼저 상호 변경에 있어서 분기에 건 분기에, 1/4 253 , 2/4 137
건이 신고되었고 대표자 변경은 분기 중 건 분기에 건이 신고되어 내용상의 변화가, 1/4 354 , 2/4 221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개척과 공사물량 확보를 위하여 영업소재지 변경이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